
 
 

주임신부        : 오대석    바  오  로 925-537-2909 

사목회장        : 홍사현         요   셉 510-676-6716 
선종 봉사회장 : 박주암  레 오 폴 드 925-852-1868 

 

 

연중 제15주일 2026년 7월 12일 / 제750호 
 

성   당: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Office Hours: 화 · 목 · 금 · 주일 9AM - 1PM 
E-mail: office@tvkcc.org / 홈페이지: www.tvkcc.org  

사무실: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c/o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TEL 925 - 871- 9746 

 

 
 

해       설 한수현 크리스티나   제1독서 계상진 빈첸시오   제2독서 조성아 테레사 입당  2 봉헌 216, 512 

Narrator Hawlan Ng    1st Rdg Silvino Cruz    2nd Rdg Isabella Chung 성체  197, 152 파견 63 
 

제1독서 | 이사 55,10-11 
화 답 송 | 시편 65(64),10ㄱㄴㄷㄹ.10ㅁ-11.12-13.14(◎ 
루카 8,8) 
◎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 하느님은 이 땅에 찾아오시어, 넘치는 물로 풍요롭게  
     하시나이다. 하느님의 강은 물로 가득하고, 당신은  
     곡식을 영글게 하시나이다. ◎  
○ 정녕 당신이 장만해 주시나이다. 고랑에 물 대시고  
     이랑을 고르시며, 비를 내려 부드럽게 하시어,  
     새싹들에게 복을 내리시나이다. ◎ 
 

○ 한 해를 은혜로 풍요롭게 하시니, 당신이 가시는       
     길마다 기름진 땅이 되나이다. 사막의 풀밭에도  
     윤기가 흐르고, 언덕들도 기쁨의 띠를 두르나이다. ◎ 
○ 목장들은 양 떼로 뒤덮이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가득  
     쌓여, 환성을 올리며 노래하나이다. ◎ ​
제2독서 | 로마 8,18-23 
복음 환호송 | 마태 5,10 
◎ 알렐루야. 
○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 
복 음 | 마태 10,17-22 

미    사 

교중미사 주일 오전 9시 30분 주일학교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English Mass 주일 오전 11시 

신심단체 

레지오 마리애: 주일 / 평일미사 전후 

평일 미사 
화·목·금요일 오전 9시 30분​
매월 첫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울뜨레야: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고 해 성 사 주일 / 평일미사 전 오전 9시 - 9시 25분 재속 프란치스코: 매월 둘째 주일 오후 1시 

유 아 세 례 사무실로 문의 성 시 간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mailto:office@tvkcc.org
http://www.tvkcc.org


     인공지능과 인간 11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                                                            안효철 디오니시오 신부 

 
   인공지능의 발전이 가져다주는 궁극적 두려움은 결국 

인간보다 뛰어난 지적 능력을 지닌 인공지능의 등장과 

더불어 그것이 인간을 지배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반인공지능이 등장하기까지 어떠한 발전 

과정을 거치게 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현재의 

모습을 보면 인간이 만든 수많은 자료를 학습하여 인간이 

원하는 답을 찾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자료들을 만들고, 인간이 스스로를 무엇이라 

규정하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현대의 과학적 사고는 실험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것들 

외에는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곤 합니다. 그리스도교 

인간학은 영혼과 육신이 결합된 존재, 육체적이면서도 

영적인 존재, 자연적이면서도 초자연적인 존재로 인간을 

바라보지만, 과학적 입장은 인간의 중요한 한 측면인 

영적이며 초자연적인 영혼의 측면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저 육체적이기만 한 존재라면, 그저 자연적 

물질이기만 한 존재라면, 미래의 발전된 과학은 인간의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단순히 

인간의 지적 능력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노화되고 

죽음에 이르기 마련인 육체 전체를 바꾼 포스트휴먼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인간 수준의 지능에 이른다고 해서 그것을 

인간과 동일시하지 않듯, 이러한 방식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인간을 진정한 인간이라 하긴 어려울 겁니다. 

앙리 드뤼박 추기경의 말대로 “하느님 없는 인간은 

비인간화” 됩니다. 

    인간은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기에 모든 

사람은 자신 안에 하느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모상성,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부정하는 

과학적 입장은 “지상에서 그 자체를 위하여 하느님께서 

바라신 유일한 피조물” 이 인간이라는 사실도 부정하게 

되며 결국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인간의 본성을 

무시합니다. 하느님의 모습을 간직하여 하느님께 

다가가고 결합할 수 있는 존재로서, 영원한 행복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창조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장 다니엘루 

추기경은 이러한 인간의 존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는 여러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복합적인 

존재입니다. 동물적이고 생물학적인 차원, 지적이고 

인간적인 차원, 그리고 하느님의 생명과 삼위일체의 

심연에 자리한 궁극적 차원까지 말입니다.” 

   생물학적인 차원과 지적인 차원까지만으로 인간을 

규정하는 과학적 입장의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기술이 지배하는 세상은 인간마저도 실험과 연구의 

대상으로 삼으며, 인간의 고유한 가치마저도 생산성과 

효율성 판단 아래 다른 무언가로 대체해 버립니다. 인간의 

참된 의미와 가치는 바로 하느님께서 당신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며,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사랑의 일치를 닮아 참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는 인격적인 친교를 맺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오직 

생존을 위해 기능하고 진화하는 이기적인 유전자들의 

결합이 아니며, 사랑으로 완성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하느님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새로운 기술들의 발전 속에서 인간이 비인간화되거나 

도구화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미래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어 하느님 사랑의 일치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지난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
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영어미사 

$1,524 $360 $3,645 $170 $180 $5,879 

(수표는 Pay to Tri-Valley Korean Catholic Church)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
고문순(7,8), 공신디(7-9), 김국진(7-9), 김대수(7), 

김영호(7), 김윤숙(5,6), 김홍락(7), 류경걸(7-9), 

박학영(5-8), 성호승(6,7), 유근열(7,8), 이안젤라(7), 

이연호(7-9), 이예진(6), 정소영(8), 조현대(7), 

표재덕(7-12)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고문순(7,8), 김국진(7-9), 김윤숙(5,6), 김홍락(7), 

류경걸(7-9), 성호승(6,7), 유근열(7,8), 이주하(7), 

조현대(7) 

  

 

 

 

 

 

 

 

 

 

 

 

 

 

 

 

 

 

 

 

 

 

 

 

 

 

●​Bishop’s Appeal ​
고문순(7,8), 김국진(7-9), 김윤숙(5,6), 김홍락(7), 

류경걸(7-9), 성호승(6,7), 유근열(7,8), 이주하(7), 

조현대(7) 
 

●​감사 봉헌금​
김승미 

 

●​간식 봉헌 

자비의 모후 Pr. 600차 기념​
 

 
 

 

 



​ ​ 공지사항 
 

 

 

●​전례 및 주요 일정 

○​7월 16일(목)~19일(주일)      서중부 여성 제16차 

꾸르실료. 16일(목), 17일(금) 미사 없음      
○​7월 19일(주일) 미사(09:30,11:00) 주례 : Fr.Philip 

 
●​모임 안내 

구분 일시 장소 

사랑의 모후 
꾸리아 

7월 12일(주일) 
10:45AM - 12PM 

Rm A 

루카 2반 
7월 12일(주일) 
12:30PM 

Rm A 

요아킴•안나회 
7월 24일(금)​
11AM - 2PM 

Black Bear Diner​
(807 Camino 
Ramon, Danville) 

 

 
●​재무 평의회 임명 

○​주간 : 홍석제 그레고리오 

○​위원 : 장찬 베드로, 조미정 카타리나, 김영균 빅토르 

 
●​사무실 휴무 

○​7월 16일(목), 17일(금), 19일(주일): 사무장 꾸르실료 

참가. 

○​7월 23일(목), 24일(금): 사무장 휴가. 

○​용무가 있으신 분께서는 메일로 연락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진성사 신청, 견진 교리 및 신자 재교육 

○​대상 : 세례 후 견진 안 받은 성인 포함 모든 신자. 

중고등부 학생은 오클랜드 교구 견진 프로그램 따름 
○​견진성사 예정일 : 09/27(주일) 미사 중 

○​집전 : 김주영 시몬 주교님(춘천교구장) 
○​견진 교리 : 8/2, 8/16, 8/30, 9/6. 

02:00PM~04:00PM, 장소 : 소성당 및 Room A,B 
○​전례 연습 : 9/20(주일) 11시 미사 후 대성당 

○​신청 마감 : 7월 19일(주일) 

○​견진성사 신청서 작성 방법: 

사무데스크에서 신청서를 받아 

제출하시거나, 본당 웹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사무실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이미 견진을 받으셨으나 함께 참석하여 신앙 

재교육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구글폼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forms.gle/QhZxTbGduwd825Ns5 

 

 

 

●​2026-2027 주일학교 등록 안내 

○​신청: https://www.tvkcc.org/sundayschool202526 

○​작성하신 등록 신청서는 sundayschool@tvkcc.org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비는 Zelle (saenj574@gmail.com) 또는 Venmo 

(@Yoseb-Shim) 로 보내주시고, 송금 시 메모란에 학생 

이름을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2027 예비 신자 교리반 모집   

○​세례 예정일 : 2027. 03. 28.(부활 대축일) 

○​교리반 시작일 : 2026. 09. 06.(주일) 11AM 

○​신청 마감 : 8월 30일(주일) 

○​예비 신자 모집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제30차 북가주 성령대회 

○​주제: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묵시 

21,5)  

○​일시: 2026년 8월 8일 (토) 오전 8시30분 - 오후 6시 

○​장소: 샌프란시스코 성마이클 한인성당 (32 Broad St. 

San Francisco)  

○​강사: 김대우 모세 신부님 

○​참가비: $30 (점심, 저녁 제공) 

○​신청/문의: 성령 기도회 박민숙 엘리사벳​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고유하고도 개성 있는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을 나누는 것은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일기, 수필, 시 등 

형식의 제한이 없고, 주제도 자유롭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셔요. 나눔은 우리를 풍요롭게 합니다.  

○​연중 수시로 모집하며, 기명/무기명 게재 모두 

가능합니다. 

○​작성하신 글은 신부님(dpoc2006@gmail.com)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https://forms.gle/QhZxTbGduwd825Ns5

